
314장 –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2)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 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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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말씀  < 요한복음 1:9~14 >

9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84장 –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1)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비치었네

(2)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맘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3)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후렴)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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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밝

은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

리의 죄를 사해주신,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온 마음을 다해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빛을 주

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걷고 있는 우리 새문

안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빛 되신 예수께서 비추어 주시는 진리

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선

포하며 등대의 빛을 비추어 생명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우신 담임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함께 발을 맞추어 나가는 당회와 제직, 모든 새문안의 성도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 세상은 어둠에 물들어 여전히 자신의 소견에 옳

은 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 채 세상의 풍조와 물질만

능주의, 음란과 폭력의 문화로 젖어들고 있는 이 사회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빛이 비추일 때 모든 어둠이 사

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